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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24.2 부 (누가복음 6:46-49) 

 

누가복음  6:46-49 (두 건축자들에 관한 비유)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예수님께서는 조만간 큰 전쟁이 (큰 물, 혹은 홍수) 이스라엘에게 일어 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특히 12 사도등 주의 하나인, 열심당 유다가 속해 있던 

유대민족주의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점점 더 지지세력을 얻어 가고 있기에, 열심당 

민족주의자들은 주변의 국제 정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과는 동 떨어지게 

초강대국인 로마제국으로부터 유대국가의 독립을 꿈꾸는 비현실적인 환상속에 

머물렀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민족주의자들의 주동으로 시작되는 점령군에 

(로마군대) 대한 거센 전쟁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엄청난 패망을 유대민족 전체가 

맞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벨론의 유수에서 돌아 왔던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건재했던 그 성전이 (제 2 성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머무신 곳이긴 했지만, 로마군대라고 하는 큰 물에 휩쓸려 파멸을 맞게 될 것을 

아신 것이다. 이처럼 조만간 오게 될 (한 세대후에) 때 파괴될 성전을 대체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성전의 확실한 기초의(토대) 머릿돌이 되실 것과 자신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전체를 이뤄가는 각각의 돌들이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들이 그 새로운 성전의 (제 3 성전) 토대가 되며 그 

머릿돌이 될 것이며, 성전의 나머지 부분은 개개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완전한 성전이 (제 3 성전)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 완성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무실 것임을 예언하시며 

선지자 이사야가 비유로 선포한 예언이 (이사야 28:14-18) 자신에게서 성취된 

것을 또한 선포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활동시기에는 여전히 제 2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재했고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종교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및 레위 족속들에 의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었지만, 곧 제 3 성전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성도/택자들) 대체될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16-17). 

 

1) 기자 누가의 비유에서 짓게 될 건물의 “기초”를 반석위에 둘 것이며, 그 기초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들”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밝혔다. 따라서, 선포된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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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야 만 하며” 그리함으로써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2) 여름 동안 건조하여 바위처럼 단단하여 진 땅의 겉 표면을 깊이 파고 들어서 

결국에는 단단한 반석까지 이를 때까지 쏟는 모든 힘과 노력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한 과정들 이야말로 비유 하건 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질 때까지 위험을 수반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결국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집을 짓게 될 것이다. 

 

 

3)  홍수는 두 집에 다 범람했다. 일반적인 성경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언제나 모든 위험으로 무조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그러한 위기나 박해에서도 그 믿음으로 

분명히 굳건하게 견딜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4) 이 비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가)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말들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나) 나사렛 예수님이시야 말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비유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확실한 기초”가 되시는 야훼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제 2 성전을 대체하셨다.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 분과 

그분의 몸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 또는 택자들) 곧 제 3 성전을 이룬다. 

 

 


